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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> 최근 업종별 중소제조업 경영상황
구분 나쁘다 보통 좋다

음식료·생활용품 52.4% 33.3% 14.3%

섬유·제지 43.9% 43.9% 12.2%

금속·철강 43.2% 45.9% 10.9%

석유화학 40.0% 53.3% 6.7%

전기·전자 31.8% 38.6% 29.6%

기계·정밀기기 30.2% 53.5% 16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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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企 10곳 중 4곳 “최근 경영상황 어렵다”
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대한상의 조사 ... ‘음식료·생활용품’(52%), ‘섬유·제지’(44%), ‘금속․철강’(43%) 순으로 어려워

 - 경영애로사항 : ‘매출부진’(29%), ‘자금사정 애로’(25%), ‘수익성 악화’(19%), ‘인력난’(14%) 순

 - 시급한 中企정책과제 : ‘자금지원’(40%), ‘판로개척지원’(24%), ‘규제애로해소’(15%) 순

  

 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 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손경식)가 최근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‘경기침체기 중소

기업의 경영대응 실태’를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의 37.7%가 최근 경영상황이 ‘나쁘다’고 

답했다고 19일 밝혔다. 경영상황이 ‘좋다’는 기업은 15.0%였다. <‘보통’ 47.3%>

  업종별로 살펴보면, ‘음식료 •생활용

품’(52.4%)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

고, 이어 ‘섬유 •제지’(43.9%), ‘금속 •철

강’(43.2%), ‘석유화학’(40.0%), ‘전기 •전

자’(31.8%), ‘기계 •정밀기기’(30.2%) 등의 

순으로 나쁘다는 기업이 많았다. 

 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“경기침체 장기화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

운데 경기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

되고 있다”며 “특히, 가계소득 감소시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음식료 •생활용품 

업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 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기업에게 경기침체 지속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는지를 묻자 

‘이미 한계상황’이라는 답변이 5.3%, ‘올 상반기가 한계’라는 답변과 ‘올 하반기가 한

계’라는 응답이 각각 24.8%, 29.2%에 달했다. 전체 응답기업 대비로 환산할 경우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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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 10곳 중 2곳(20.3%)이 연내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<‘내년 이후’ 

15.0%, ‘한계상황은 아님’ 25.7%> 

  최근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‘매출부진’(29.0%)을 

꼽았고, 이어 ‘자금사정 애로’(25.0%), ‘수익성 악화’(18.7%), ’인력난‘(14.0%), ’대외여건 불

안‘(13.3%) 등을 차례로 꼽았다.

  한편,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상황으로 응답기업의 65.6%가 ‘별다른 대응이 

없다’고 답했고, ‘경기회복기를 대비해 공격적 경영을 하고 있다’는 답변도 22.7%에 달

했으며, ‘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경영을 하고 있다’라는 응답은 11.7%로 나타났

다.    

  매출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‘영업활동 강화’(50.0%)에 나선 기업들이 가장 많은 

가운데, ‘신시장 개척’(35.3%), ‘신제품 출시’(23.3%), ‘생산력 증대’(18.3%) 등의 대책을 강

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. <‘할인판매’ 5.0%, ‘기타’ 1.0%, 복수응답>

 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‘경비 절감’(56.0%),  ‘금융권 대출’(23.7%), ‘판매대금 회

수’(19.7%), ‘정책자금 대출’(18.7%)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. <‘자산매각’ 

4.3%, ‘기타’ 0.7%, 복수응답>  

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응답기업들은 ‘자금지원’(39.7%)을 첫 

손에 꼽았고, 이어 ‘판로개척지원’(24.3%), ‘규제애로해소’(15.0%), ‘인력확보지원’(10.7%), 

‘R&D지원’(10.3%)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

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“2월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

두고 있는데,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

마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수립이 병행돼야 한다”면서 “이

를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화, R&D 역량 증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, 우수인력 확보, 

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 (끝)

 

< 조사 개요 >

□ 조사기간 : 2013. 2/1 ~ 2/5

□ 조사대상 : 중소제조업 300개사 

□ 조사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


